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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글말교실 소감문> 

저는 제대로 된 보고서 쓰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데에는 한

계가 있었습니다. ‘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?’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님께 

메일로 여쭤보아야 했는데, 개인 과제 보고서를 메일로 여쭤보는 것은 꺼려졌었습니다. 하지만 글

말교실을 통해 글쓰기 담당 교수님과 처음으로 줌에서 1:1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

다. 비대면인지라 담당 교수님과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었는데, 이 기회를 통해 교수님

과 가벼운 대화라도 나눌 수 있어서 신입생인 저에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

 또한 zoom 피드백 과정에서는 교수님께서 미리 제 글을 꼼꼼히 읽고 오신 후에, 제가 잘 쓴 부

분을 먼저 칭찬해주셨습니다. 칭찬을 먼저 받고,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썼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

한지,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등을 상세하게 피드백 해주셔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자존감도 올

라가고, 자신감도 생겼습니다. 그래서 보다 나은 개인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출처

를 남기기 위해 각주를 다는 글쓰기는 생전 처음 접해본 것이어서 글을 쓰기 전부터 막막했습니

다.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영상들을 여러 번 돌려보고, 각종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아도 헷갈리고, 

어떤 것이 틀렸는지도 몰라서 수정 방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. 제 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

에 글을 쓰고나서도 점수가 깎일까봐 쉽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, 글말교실이 다시 한번 저

를 도와주었습니다. 글말교실을 신청한 후에 완성했던 보고서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

다. 이메일 확인도 빠르게 해주셔서 다음날 바로 피드백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피드백 이

메일을 보면서 하나하나 수정해갈 수 있었습니다. 

 저는 글말교실의 장점 중 하나는 교수님과 직접 소통을 하여 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zoom이나 

이메일 중 보다 나은 피드백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

본인이 코칭 받았던 교수님에 따라 느낀 아쉬움이나 만족도가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. 저는 글

말교실 코칭을 총 세 번 받는 동안 아쉬움을 느낀 적은 전혀 없었고, 큰 만족도를 느꼈습니다. 오

히려 이 좋은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. 저는 글말교실 덕

분에 글쓰기 수업 과제에 큰 도움을 받았기에 글쓰기 과제로 고민하고 있는 제 주변 동기들에게 

글말교실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“글말교실? 그게 뭐야?” 였습니다. 저

는 처음에 글말교실을 교수님께서 e-campus에서 직접 홍보하신 것을 보고 저는 글말교실이 있다

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관심을 보인 일부 

사람들도 그 홍보 게시글을 읽어보면, 글말교실이 어떤 교실이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지만, 어떻게 

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글말교실의 장점을 

잘 알릴 수 있도록 글말교실이 진행되는 과정을 짧게라도 제작해서 홍보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? 

그러면 “나도 한 번 신청해볼까?”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의 참여도를 이끄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

라 생각합니다. 


